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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enduring perspectives shaping the work of Bae Jimin has been 

the theme of life. For him, the act of expressing life is grounded in a 

philosophical commitment to pure experience and existential sensibility—where 

emotional modes, personally experienced and shared, become the most 

authentic subject matter.

Many of his most memorable works are deeply rooted in his time in Busan, 

where the cityscape itself has become both a space of existential emotion and 

an extension of his identity. In his ink paintings, the raw scent of life, the 

humid atmosphere, the endless spreading forms blooming like salt crystals, and 

each honest, unrestrained brushstroke reflect sensibilities nurtured in his 

hometown.

In the fall of last year, Professor Zhou Guobin of Shanghai University noted that 

Bae’s works speak of his life through subjects steeped in sincere, lived 

experience—remarking, “Isn’t that precisely your art?”

Indeed, Bae’s work cannot be easily separated from Busan. Whether moving 

from brief moments of emotion to daily life, or from the conscious mind to the 

threshold of the unconscious, from the ordinary in nature to abstract 

reflection—Busan and his work remain intertwined.

Now, however, Bae Jimin stands at a point where a new leap is needed—an 

expansion of existential emotion into a broader artistic influence.

No artist avoids seeking change, but the quality of that transformation—whether 

essential or merely formal—sharply defines the artistic integrity of the work. 

Well aware of this distinction, Bae has long wrestled with the inner tension and 

fear surrounding the ink medium.

At this crossroads, the philosophical insights of Liu Xie (劉勰), a literatus of 

China’s Southern Dynasties, offer Bae valuable guidance.

The ancients once said:

“Though the body may dwell by the rivers or seas, the mind lingers beneath 

the gates of the palace.”

This speaks to the concept of ‘Shin-sa (神思)’—the divine or inspired thought, 

denoting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artistic imagination.

Today, Bae’s work calls for the free movement of ‘Shin-sa’—a shift of lived 

experience and sensibility into new dimensions, conveyed naturally through the 

language of ink. It is time to move beyond the spatial and formal confines of 



daily life and allow the work to travel freely between levels of consciousness.

Within the piece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one can sense a stirring of new 

artistic boundaries within the artist’s heart. Though the scale of his lived 

environment may remain unchanged, his intent to transcend existential limits in 

dialogue with his subjects is vividly clear.

In this latest body of work, previously unseen elements—plants, flowers, wind, 

people, the moon—emerge. These living entities, no longer confined to symbolic 

roles, reveal their presence simply through the shared premise of life itself.

With each stroke and image, they extend their emotional resonance to the 

viewer, capable of guiding the heart to unexpected places. What our minds 

alone could never summon, Bae nurtures into possibility through the 

transformative power of ink.

One can also feel how arduous it is for an artist to keep the spark of change 

alive. Yet these efforts reflect how healthily the seeds of pure experience and 

existential sensibility have matured within Bae Jimin’s life.

In his own words:

“Wherever I found myself, and whatever I faced, I could not let go of the single 

current that flowed through me.”

From this confession, we recognize that his personal form of ‘Shin-sa’ is already 

in motion

신사(神思)를 통해 확장된 예술적 감화력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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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배지민의 작업을 지배해 온 하나의 표현관점은 ‘생활’이다. 그에게 있어서 

생활에 대한 표현신념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한 감성의 양식을 가장 진실한 

대상으로 여기는 순수경험과 실존감성의 철학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껏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온 그의 작업 가운데 대부분의 도시풍경들이 실존감성의 

공간이자 정체성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부산에서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배지민의 수묵에서 날것의 살아있는 냄새와 축축하고, 

수없이 번지다가 소금 알갱이처럼 몽실몽실 피어나고, 거짓 없이 시원스럽게 

쏟아내는 붓질 하나하나에도 실은 그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배양된 실존 감성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가을 상해대학 주국빈(周國斌)교수가 배지민의 작품에 대해서 순수하고 깊이 



있는 생활 경험 속 대상물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당신의 예술이 아니겠느냐!!”고 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때로는 순간순간 짧은 감동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혹은 의식의 지배에서 

무의식의 경계로, 평범한 자연의 대상에서 추상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배지민의 

작업과 부산을 분리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배지민에겐 실존감성을 풍부한 예술적 감화력으로 확장시켜야 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도약을 위한 변화의 실마리를 갈구하지 않는 작가는 없다. 

다만 본질적 변화의 시도인가 아니면 형식적 변화의 접근인가에 따라 작품이 지닌 

예술적 감화력의 가치품격은 흑과 백 처럼 극명하게 다르다.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상당기간 배지민은 수묵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 5세기에 활동했던 남조의 문인 유협(劉勰)의 문학적 사색은 

본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배지민에게 값진 양질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이란 그 몸이 강이나 바다 주위에 있을 지라도 그 

마음은 궁궐 대문 아래 머문다.”라고 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사(神思), 곧 

예술적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이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른바 실존체험과 

감성을 차원이동 시키는 神思의 원활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에 이바지 하는 수묵의 

자연스런 전달이 요구되는 때인 만큼, 이제 생활  체험의 공간적 구조와 대상의 

틀에 벗어나 이들과 함께 자유로운 차원의 이동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보면 작가의 흉금(胸襟)에 새로운 神思의 

경계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관조 대상과의 관계에서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식물. 꽃. 바람. 사람. 달 등등 불특정 다수의 여러 생명체들이 

생명이라는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각자의 고정된 틀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감화력을 발현하고 있다. 감화력의 크기에 따라 예상치 못한 그 어느 

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안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결코 끌어당길 수 없는 것들을 그는 수묵이 지닌 예술적 감화력의 명분을 

빌려 그 가능함의 단초를 작품으로 부화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작가에게 변화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도 

보인다. 하지만 오늘의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배지민의 생활 속에서 순수경험과 

실존감성의 철학적 씨앗이 건강하게 배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그가 “어느 곳에서 그 무엇과 마주 할 지라도 자신을 관류(貫流)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을 놓칠 수 없었다.”고 고백한 순수성에서 이미 그만의 神思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